
불기2554년 부처님되신날(성도재일)을 맞이하여...

지혜의 등을 밝혀 모두 부처가 됩시다.

오는 1월 22일(음력 12월 8일)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

신 날, 성도재일(成道齋日)입니다. 싯달타 태자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

에 살아가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부와 명예 등 세속의 가치를

떨치고 수행자의 길에 나섰습니다. 6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보리수 나

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 동트는 새벽 별빛과 함께 마침내 삼라만상의

이치와 진리에 대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인천(人天)의 스승

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.

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자신을 둘러싼 고

통의 원인과 주변의 현실을 고요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

니다. 이 세상은 ‘나’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. ‘나’와 ‘남’

이 둘이 아니며, ‘남’은 또 다른 ‘나’이기 때문입니다. 개인 간의 갈등,

사회적 갈등도 깊게 들여다보면 ‘나’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에서 비롯

됨을 알 수 있습니다. 분별하는 마음을 거두면 참 세상이 보입니다.

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연기(中道緣起)야말로 ‘나’와 이웃, 우리 사

회, 뭇 생명과 모든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소통의 길입니다.

마음의 그늘을 걷어내고 모두 지혜의 등을 켭시다. 참 나를 바로

보면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, 갈등하는 모든 인연들의 관계가 드러날

것입니다. 어려운 경제,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 소통

과 화합의 큰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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